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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경제, 3분기에 회복 가능성                                                              

November 06, 2023 |  Lawrence Agcaoili | The Philippine Star 

Economic growth slowed to 6.4 
percent in the first quarter and 4.3 
percent in the second quarter of 
this year. The economy grew by 
7.5 percent in the fourth quarter of 
last year.  
         Philstar.com / Irra Lising,file  

마닐라, 필리핀 — 경제 성장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인플레이션 

상승 및 급등하는 이자율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 번                    

연속 둔화했습니다. 이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입니다. 
 
필리핀 바이알라 그룹 소속의 은행인 필리핀 제도 은행의 수석                  

경제학자 준 네리는 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이 3분기에는 

6.1%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 1분기에 경제 성장률은 6.4%로 둔화되었으며, 2분기에는 4.3%

로 더욱 둔화되었습니다. 작년 4분기에는 경제가 7.5% 성장했습니다.  

상반기 경제는 5.3% 성장하였으며, 경제 관리자들이 제시한 6%에서 7% 성장 목표의 하한선을               

적어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는 최소한 6.6% 성장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출은 3분기에 2분기와 비교하여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8월과 9월의 빠른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리는 말했습니다.  

BPI는 경제 성장률이 작년 7.6%에서 2021년의 5.7%에서 가속화한 뒤 올해 5.8%로 둔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는 COVID-19 엄격한 격리 및 봉쇄 프로토콜로 2020년에 9.5%로 감소했습니다. 

 

"우리는 4분기 성장에 대한 가장 큰 리스크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특히 재료가 비싸고 사무실 부동산의 높은 공실율으로  

개발업자들이 신중해지면서 건설 부문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려는 도전이 큽니다," 네리는 경고했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 (BSP)은 10월 26일의 25 기초점 인상을 포함하여 총 450 기초점을 인상시켜 공급 측면 가격 압력이 추가적인 2차 효과를 유발하고    

물가 기대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리잘 상업 은행 Rizal Commercial Banking Corp.의 수석 경제학자인 마이클 리카포트는 2분기에 4.3%로 더욱 둔화된 뒤, 3분기에 GDP 성장률이 6%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리카포트는 국가 정부에 의한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활용한 특히 2023년 초반의 일부 저축 후에 국가 정부에 의한 '추격 지출'에 의해 성장이                       

지원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리카포트는 또한 해외 필리핀 노동자로부터의 강력한 송금 성장, 전염병 팬데믹 이후의 개선된 고용 데이터, 작년 3분기의 낮은 기저효과, 지방                   

선거 관련 지출, 그리고 외국과 국내 관광 업계의 회복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는 더 높아진 가격이 소비자, 기업, 정부 및 기타 기관의 지출을 더욱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uchengco 그룹이 주도하는 은행은 올해 필리핀 경제가 5.5%에서 6% 범위 내에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안 은행 수석 경제학자 로버트 댄 로세스는 7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 동안 경제가 주로 정부 지출의 증가로 5%로 확대되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로세스는 물가 상승으로 수요가 감소하며 더 느려질 것이지만, 다가오는 연휴 시즌에는 기대 이상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Cont. page 2]  

https://www.philstar.com/authors/1097197/lawrence-agcaoi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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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비자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는 개인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로세스는 말했습니다. 
 

보안 은행은 올해 GDP 성장률이 작년의 7.6%에서 5.6%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인플레이션은 BSP의 2%에서 4%로 정한 목표 범위를 크게 벗어나 6.6%로 평균화되었습니다. 1월에 8.7%의 최고점에서 7월에 4.7%

로 6개월 연속으로 완화된 후, 중요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상승이 8월에 5.3%, 9월에 6.1%로 가속화되었습니다. 
 

중국 은행 수석 경제학자 도미니 벨라스케즈는 7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GDP 성장률이 4.9%로 안정화되었다고 믿습니다. 
 
"가계 지출은 여전히 탄력적이었지만, 우리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초과하는 가격 상승으로 수요가 더 느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출은 2

분기에 감소한 후 복원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특히 인프라를 위해 3분기에 지출을 늘리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재정                            

프로그램을 따라잡기 위한 것입니다," 벨라스케즈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금리 환경으로 인해 사설 건설의 약한 활동으로 공공 건설의 성장이 억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상품 수출이 회복 궤도에 올랐으며, 특히 올해 4분기부터 유리한 기저효과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의 무역 성과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우리는 교통, 숙박, 음식 서비스 활동 및 예술 및 레크리에이션에서 강력한 성장을 기대하며, 휴일을 위한 준비를 위해 제조업은              

일부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벨라스케즈는 말했습니다. 
 

7월과 8월에 강력한 태풍이 미치면서 경제 전망가들은 농업에 대해 여전히 비관적입니다. 동시에 엘니뇨가 생산에 위험을 가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휴 시즌 동안 경제에 지원을 높일 활동이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4분기와 연간 성장은 여전히 정부의 6~7% 목표에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중국은 은행은 올해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올해 GDP 성장률이 약 5.2%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2024년에는 호전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ANZ의 동남아시아와 인도 지역 최고 경제학자인 산제이 마투르는, 필리핀 경제가 두 번째 분기의 4.3%에서 세 번째 분기에는 4.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투르는 세 번째 분기 성장을 지지한 것으로 크레딧 성장과 관광객 도착의 증가를 언급하며, 동시에 외부 수요는 약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GDP 성장이 앞으로도 안정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 성장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수출이 의미 있는 회복을 이룰               

경우 어느 정도의 향상을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투르는 덧붙였습니다. 
 
ANZ는 2023년에 5%, 2024년에 5.6%의 GDP 성장을 예측했습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3/11/06/2309173/philippine-economy-likely-rebounded-q3 

관세청은 이제 디지털화 일정을 2026년으로 지연시킴                                                                          

November 05, 2023 |  Luisa Maria Jacinta C. Jocson | BusinessWorld  
 

PHILSTAR FILE PHOTO  

세관청(BoC)은 구매 지연으로 인해 프로세스의 완전한 디지턀화를 2026년까지 연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연으로 인해 조금의 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최초 일정에 약간의 연장을 부여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보세 부총관인 빈센트 필립 C. 마로닐라 부관이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은행과 함께 이를 처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세계 은행과의 구매 프로세스 간에                
복잡성이 있어 일부 조정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약간의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마로닐라 씨는 세관청이 처음의 2025년 일정 아래에서 이루어진 진행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2024년과 2025년이 여전히 두 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일정과 발생한 지연을 기반으로 2026년 연장을 기반으로 합니다. 2025년

까지 구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설치해야 하는 다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Cont. page 3] 

필리핀 경제, 3분기에 회복 가능성                                                              

[Cont. from pag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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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닐라 씨는 기관의 디지턈화 비율이 올해에 98%로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보수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그 수준에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완료하려고 하는 일부 시스템은 다른 기관 및 다른 사무실과 통합해야  

하며 그러한 기관의 시스템이 준비 상태에 의존합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마로닐라 씨에 따르면 디지털화되어야 하는 남은 프로세스는 대부분 평가가 아닌 항만 운영과 관련이 있다. 
 
필리핀 세관 현대화 프로젝트는 2020년에 세계 은행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무역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관은 10월까지 10개월간의 수입액을 7390억 필리핀 페소로 보고하며, 목표치를 2.4% 초과했습니다. 
 
10월에는 수입이 목표에 대해 1.4% 상승하여 7861.6억 필리핀 페소에 이릅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3/11/05/555510/boc-now-sees-digitalization-timeline-delayed-to-2026/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할 수출                                                                                                          

November 06, 2023 |  Irma Isip | Malaya Business Insight 

필리핀은 올해 수출액을 2022년의 980억 달러에서 5% 증가시키고자 하며, 이는                

무역 및 산업부 차관인 세페리노 로돌포의 발언입니다. 

 

이는 필리핀 수출 개발 계획(PEDP) 하에 설정된 1,270억 달러의 목표로부터 240억               

달러 미달한 약 1,03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입니다. 

 

로돌포는 올해의 성장 예측이 발전 예산 조정위원회(DBCC)가 설정한 목표보다                   

더 느린 속도라고 하더라도 필리핀은 수출에서 이웃 국가들에 비해 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돌포는 올해에도 서비스가 수출을 주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DBCC는 상품 수출에 대한 성장 목표를 1%로, 서비스에 대한 성장 목표를 6%로 설정했습니다. 
 
수출 마케팅국의 국장인 비앙카 싸이킴테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인플레이션 및 중국의 회복이 덜 유리한 상황 때문에 2023년 PEDP에서                     

설정한 1,270억 달러의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싸이킴테는 올해 8월까지 상품 수출이 6.6% 감소했지만 8월 숫자는 전년 대비 4.2%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추적하는 아시아 경제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8월에 성장한 나라입니다," 싸이킴테는 말하며, 일본, 태국, 홍콩, 베트남, 대만,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모두 수출 측면에서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싸이킴테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필리핀은 말레이시아(-7.8%), 베트남(-9.6%), 인도네시아(-11.8%), 싱가포르, 홍콩, 대만(두 자릿수 감소율)를                   

비교하여 최소한의 감소율을 가진 국가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보다 나은 성과를 보인 유일한 국가들은 성장한 일본(2.1%), 감소한 중국(5.1%) 및 태국(5.4%)뿐입니다. 
 
"이러한 숫자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더 큰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숫자는 다른 국가들이 필리핀보다 성과가 더             

좋다고 자주 언급하는 국가들과 비교하여 여전히 더 나은 숫자입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것은 항상 좋습니다," 로돌포가 말했습니다. 
 
연간 수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제품의 경우, 올해 현재까지 4% 감소했습니다. 
 
싸이킴테에 따르면, 상반기까지의 서비스 수출은 주로 여행 서비스 또는 관광에서 주도적으로 성장한 22% 증가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8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그녀는 정보 기술-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통신,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 및 기타 업종과 같은 다른 서비스 수출도 429%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조립 및 시험 포장을 포함한 제조 서비스에서 큰 감소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Source: https://malaya.com.ph/news_business/exports-to-fall-short-of-goal/ 

관세청은 이제 디지털화 일정을 2026년으로 지연시킴                                                                                                             

[Cont. from p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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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아시아 태평양 항공 부문, 2024년까지 완전한 회복의 길로                                                                                    

November 06, 2023 | Tyrone Jasper C. Piad-@inquirerdotnet  | Philippine Daily Inquirer 

필리핀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항공 부문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Global Ratings)에 따르면 현재 이른 다음 해에  

승객 수가 계속해서 포스트-락다운 이후의 동력을 보이며 완전한 회복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신용평가 기관은 최근 보고서에서 해당 지역의 승객 항공 트래픽이 다음 12~18개월 이내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P Global Ratings의 신용 분석가 이자벨 고는 수요-공급 역학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항공 관련 분야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P는 8월에 지역 내 수송거리당 승객 수로 측정되는 항공 트래픽이 코로나 이전 수준의 93%에 도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항공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 지역 항공사들은 올해 3분기 동안 1억 9400만 명의 승객을 운송하여 전년 대비 200% 이상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기록된 승객 수는 아시아태평양 항공사가 2019년 또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같은 기간에 운항한 2억 8100만 명 승객 중 69%입니다.  

지역적으로, 마닐라 국제공항 관리국(MIAA)에 따르면, 니노이 아퀴노 국제공항(NAIA)은 1월부터 9월까지 승객 수가 3천 3백 760만 명으로 59%                  

증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95% 정도입니다. 

 

이 나라의 주요 국제 게이트웨이는 9월까지 206,050편의 비행을 수용했으며, 전년도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MIAA는 NAIA가 계속해서 더 많은                  

손님을 환영하며, 연말까지 4천 5백만 명의 승객과 27만 5천편의 비행을 서비스하기 위한 예상을 달성할 것으로 낙관합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430097/sp-asia-pacific-aviation-sector-on-path-to-full-recovery-by-24 

IBPAP, SEIPI가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협력 파트너가 되다                                                                        

November 05, 2023 |  Catherine Talavera  | The Philippine Star 

In a statement, the IBPAP said it 
recently signed a memorandum of 
agreement (MOA) with SEIPI 
as both groups recognized the 
need for the alignment in their 
priorities for the future.  
                                  STAR / File  

"이 협력은 각각의 분야가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혁신을 육성하며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 계획을 촉진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IBPAP가 말했습니다. 

 

그룹은 IT-BPM 분야와 반도체 및 전자 산업이 일자리와 수익 면에서 필리핀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며, 합친               

경우에는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을 차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 IT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협회(IBPAP)와 필리핀 반도체 및 전자 산업 협회(SEIPI)가                   

필리핀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IBPAP는 성명에서 최근 SEIPI와 협약(MOA)을 체결했으며 양 단체 모두 미래를 위한 우선 순위의 일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역사적 협력은 필리핀 비즈니스 환경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국내 주요 상품 수출국을 통합하여 수출을 강화하고 국가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을 표백합니다," SEIPI 회장 Dan Lachica가 말했습니다. 
 

"이 협력은 SEIPI와 IBPAP의 집단적인 강점을 활용하고 필리핀 수출 산업을 위한 혁신, 효율성 및 글로벌 경쟁력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MOA는 필리핀의 두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다섯 가지 주요 협력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 중에는 사업 용이성, ESG(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일정, 산업 개발,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술과 인공 지능(AI)이 포함됩니다. 
 
사업 용이성 분야에서 이 협력은 투자자를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정책 개혁을 지지하며 국가 및 지방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더 사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를 목표로 합니다. [Cont, pag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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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사회, 및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ESG 일정 측면에서, 이 협력은 현재와 미래의 사회, 환경 및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다루는 계획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를 목표로 합니다. 
 
산업 개발 측면에서, 그룹은 연구 및 통합회로 설계를 위한 반도체 및 전자 분야에서 높은 가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BPO) 서비스를                  

육성하려고 합니다.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그룹은 포괄적인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유지하며 일자리 기회를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기술과 인공 지능(AI) 분야에서, 이 협력은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두 산업의 실천 경험을 개선하고 지식 공유를 촉진하며 다른 신흥                      

도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는 IBPAP의 IT-BPM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필리핀 국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 경제의 상승 궤도를 돕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합니다," IBPAP 회장 겸 CEO인 Jack Madrid가 말했습니다. 
 
"2028년 필리핀 IT-BPM 산업 로드맵을 지침으로 삼으며 IT-BPM ESG 프로그램과 일치하게, 우리는 정부, 학계 및 반도체 및 전자 산업과 같은                   

연계 분야의 이해 관계자와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Madrid가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3/11/05/2308932/ibpap-seipi-partner-boost-exports 

IBPAP, SEIPI가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협력 파트너가 되다                                                                        

[Cont. from page 4]  

SEC가 암네스티 기한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November 07, 2023 |  Ruelle Castro | Malaya Business Insight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비순응 및 중지 또는 폐지된 법인에 대한 마감일을 11월 3일로 예정된             

연장에서 12월 31일로 다시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늦은 규제 제출에 대한 낮은 벌금과 패널티를 활용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2023년 20번 메모랜덤 원을 통해 확장된 암네스티 프로그램은 일반 정보 시트 (GIS), 연례 재무제표 (AFS) 및 공식 연락처 세부 정보의 미 제출 및               

미준수에 대한 벌금을 감면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암네스티가 종료된 이후 SEC는 벌금을 인상할 것입니다. 
 
"기업은 SEC 전자 제출 및 제출 도구 (eFAST) 계정의 웹 기반 흥미 표현 양식을 수용함으로써 암네스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12월 31일   

이전에 관심 표현을 제출한 경우, 모든 다른 요구 사항의 제출은 2024년 1월 31일까지 허용될 것입니다," SEC가 말했습니다. 
 
"비순응 기업은 또한 2024년 1월 31일 이전에 eFAST에 최신 기간 내 GIS 및 AFS를 업로드 및 제출해야 합니다. 중지 및 폐지된 기업은 동일한 기간      

내에 중지 또는 폐지를 해제하기 위한 각각의 청원서를 eFAST에 제출해야 하며, 최신 GIS 및 AFS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덧붙였습니다. 
 

중지 및 폐지된 기업의 경우, 설립증명서 사본, 최신 시장장 또는 사업 허가, 그리고 내부세국 통제국 등록증 사본과 같은 추가 요구 사항은                    

초기에 2024년 1월 3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SEC 회사 등록 및 모니터링 부서 또는 가장 가까운 SEC 연장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2024년 1월 31일까지 완전한 요구 사항 세트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중지/폐지된 기업으로부터 처음에 징수된 암네스티 요금 및                       

P3,060의 청원 요금은 SEC의 이익을 위해 소멸될 것입니다," 기관이 말했습니다. 
 

지난 달, SEC는 설립일로부터 다섯 년 이내에 GIS를 제출하지 않은 22,403개의 일반 법인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연속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다섯 년 동안 세 번 이상 GIS를 제출하지 않은 298,335개의 일반 법인 목록도 공개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지체자로 표시되거나 기업 등록이 중지 또는 폐지될 위험이 있으므로 암네스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SEC가                        

말했습니다. 
 

지난 달, SEC는 설립일로부터 다섯 년 이내에 GIS를 제출하지 않은 22,403개의 일반 법인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연속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다섯 년 동안 세 번 이상 GIS를 제출하지 않은 298,335개의 일반 법인 목록도 공개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지체자로 표시되거나 기업 등록이 중지 또는 폐지될 위험이 있으므로 암네스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SEC가                        

말했습니다. 

Source: https://malaya.com.ph/news_business/sec-extends-amnesty-to-dec-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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